
한국 기술개발 역량 절대빈곤
산자부 , R&D투자 미국의 3% 수준 … 산- 학- 연 협조도 미미

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기술투자를 확대해 왔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절대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. GDP 대

비 R&D 투자 비율은 선진국 수준이나, 절대 투자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이다.

정부도 기술예산을 대폭 확대해 왔으나 OECD 국가의 R&D 투자 중 정부와 민간 비율의 평균치인 32대68에 미달하

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. 한국의 R&D 투자 중 정부와 민간 비중은 1999년 기준 27대73으로 선진국에 약간 뒤지는 것

으로 나타나고 있다.

R&D투자 비교(1999)

구 분 한국 일본* 미국

GDP 대비(%) 2.46 3.06 2.84
투자 총액(억달러) 100 1,332 2,472
누계(1968-98년) 1 16 31

* 1998년 기준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한국은 기술개발 투자 축적이 적고 기술 하부구조가 취약해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인 기술수

준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주력 산업인 반도체·조선 등의 생산·제조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나, 설계·소재·시스템기술 등 핵심기술은 선진국

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.

한국의 기술수준(세계수준=100)

재료·소재 전자·정보통신 화공·생물 첨단기계

74.3 71.7 71.1 67.9

자료) 산업기술평가원,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(1999)

아울러 디자인, 품질관리 수준이 미흡해 관련제품의 가격 대비 품질수준은 아직도 경쟁국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

다.

생산제품-가격 대비 품질순위

한국 일본 독일 미국 싱가폴 타이완

44위 1위 2위 3위 10위 22위

자료) IMD 보고서(2000)

이것은 기술혁신 주체간 R&D 자원 배분의 불균형 및 연계 부족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. 연구인력의 39.4%(박사급

78.2%)를 보유한 대학의 R&D 투자 점유율은 11.2%에 불과하다.

기업-대학-연구소간 상호 신뢰 부족으로 협동연구도 미흡한 편으로 IMD 보고서(2000)는 한국의 산-학-연 협동연구

수준은 47개국 중 24위로 평가했다.

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75%, 연구인력의 66%, 국가 연구기관의 48%가 수도권 및 대덕 지역에 집중돼 있을 정도이

다.

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연결하는 기술의 이전, 거래도 부진하며, 정부 지원 R&D 과제 중 사업화율도 1982-2000년 총



1만7110건 중 2069건으로 12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연구원 보유비율 (단위: %, 억원)

구 분
기업체 대 학 연구기관

비 율 비 율 비 율

연구원 수 66,018 50.9 51,162 39.4 12,587 9.7
박 사 4,042 10.0 31,740 78.2 4,825 11.9
석 사 21,267 48.2 16,906 38.4 5,904 13.4
학 사 35,832 89.5 2,482 6.2 1,720 4.3

연구개발비 79,721 70.3 12,651 11.2 20,994 18.5

자료) 과학기술부, 과학기술활동조사보고(1999)

따라서 기술혁신의 선순환(善循環) 구조(기술비전↔기술개발↔사업화) 구축을 통해 선택과 집중 에 의한 핵심기술

의 전략적 개발을 추진하고, 산업기술지도(Technology Roadmap) 작성을 통해 시장 지향적인 전략적 R&D를 촉진하

며, 기존 주력 산업의 IT화·고부가가치화와 IT·BT 등 신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해

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신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전략

분야 기술개발 사업 과제

IT
인공위성 초고속 동영상 송수신 시스템 기술 개발, 고성능

포스트 PC 플랫폼 기술 개발, 첨단 센서 및 계측기기 개발

NT
나노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광소자·소재 등의 기술 개발,
나노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산업용 섬유기술 개발 등

ET 환경 친화적 자연냉매를 적용한 냉난방시스템 개발 등

또 국가기술 혁신체제(산-학-연↔중앙·지방↔국제협력)를 구출해 산-학-연 공동연구 기반 조성, 현장 전문 기술인

력 양성, 표준 등 핵심 기술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, 테크노파크(TP) 및 지역기술혁신센터(TIC) 등 지역 산업기술

혁신 거점을 확대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. 기술 선진국과의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도 시급한 상태이다.

정부는 산-학-연 공동작업을 통해 산업기술지도를 작성, 차세대 기술개발의 전략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방침인

데, 시장 지향적인 전략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기술 분야별 장·단기 발전비전을 수립해 R&D 투자의 효율성 제

고할 계획이다.

테크노파크 추진현황

구 분 송도 안산 대구 경북 광주전남 충남

위 치 송도매립지 한양대
(안산) 경북대 영남대 광주첨단과

학산업단지 천안,아산

부지(㎡) 452,100 99,000 27,390 153,120 99,000 199,320

총사업비
(억원)

중앙정부 250 250 250 250 250 250

지방정부 500 635 175 125 190 239

민 간 67 9 258 374 157 41

기 타 409 75 78 96 57 235

합 계 1,226 969 761 845 654 765

+ 지역기술혁신센터(TIC)는 2000년 21개 → 2001년 29개 → 2002년 35개 → 2004년 50개로 확대



Technology Roadmap 중 단백질 분야의 차세대 식물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단백질 생산기술 을 비롯 광섬유 분

야의 플래스틱 광섬유에 관한 기술 , 로봇 분야의 차세대 로봇 기반기술 등을 차세대 신기술 개발사업으로 추진하

며, 자동차·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의 IT화·고부가가치화 기술도 집중 개발할 방침이다.

산업기술지도는 1차 대상으로 디지털가전, 무선통신기기, 광섬유, 단백질제품, 전지, 로봇 등 6개 분야를 선정해 2001

년 8월말까지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며, 2차 대상으로 컴퓨터기술, 추진기관, 선박, 의료공학, 생리활성정밀화학, 멀티미

디어 등 6개 분야를 선정했다.

또 21세기형 신기술산업의 육성과 기존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16개 중기거점

및 차세대 신기술 개발사업에 1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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